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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後日本의 敎育이 어떠냐고 문의받는 경우가 많다. 本鎬에 있어서는 「現代日本敎育의
哲學的 理解」략 하여 이하 순서 따라 論述키로 하겠다.
첫째， 戰後日本의 復興 • 緊榮과 ‘敎育의 힘’에 관해서이다.
19801건대의 현재에 이르러서는 외국인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일본인 자신들도 솔직혀
일본의 번영에 관해서 調歌하고 있다. 사질， 과거 36년간에 결천 일본사회의 변모는 급격
하며 그 발전은 눈부신 것이 있다. 종전 당시에 있어서의 廢虛化한 東京이나 廣島의 情景
을 상기활 때， 1960 1컨대 초의 東京 올렴픽 개최에 따른 東京의 충실화， 19701건의 大限의 만
국박람회 ， 1981년에 있어서의 神戶의 포토피아개최는 10년을 단위록 한 일본사회의 급격한
발전과 번영상을 보여주는 銀徵이라고도 하리라.
일본부홍의 秘密아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는 한국동란에 의한 特需景氣로 인
한 경제부흥의 덕택임이 말하여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異議를 말할 여지가 없을 줄로
안다. 전후 일본에 있어서의 최대의 관심사가 경제부흥에 있었으며 국민의 정력이 이 한
점에 집중되었던 컬과라고 하리라. 그러나， 그 근저에는 ‘A的頭腦의 健在’가 커다란 支柱
가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일본이 과거 백년 가까이 애써가면서 구축해 온 근대
교육의 성과에 의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말할나위도 없이 군국주의적 교육을 시인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전후에 있어서의 일본의 부흥이 戰中世代의 힘에 의하는 것만은 분명
하다. 但， 그블이 과거에 받은 교육이란 군대식교육이었고 군국주의의 교육이었다는 것으
로 해서， 따라서 ‘경제부홍 즉 군대식교육’이라는 等式이 성립하느냐 하면， 여기에는 상당
혀 再考할 면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육의 성과， 즉 A間形成에 영향올 미치는 몇因
은 결코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동일한 요언얀 경우에도 個體따라 작용
하는 교육적 효과 내지 의미는 반드시 똑같은 것윤 아니기 때문이다.
筆者가 천후 일본부홍의 秘密을 ‘교육의 힘 (밟果)’ 에 의하는 것이 라고 斷定하는 또 하나




이 에 관한 敎育學的 省察에 관해서는 나 자신 하나의 假說에 지 나지 않으나， 적 어 도 한국
을 벼롯해서 :tE外地에서의 생활체험자 및 전쟁체험자(포로 생활자를 포함해서)(會田雄次〕가
다수 일본에 귀국한 사질은 日本文化에 在來의 것과는 다른 그 무엇을， 즉 새로운 문화적
자극， 문불언 외국문화를 첨가했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법위를 韓國文化에 한정해 보
더라도， 검치라든가 불고기 및 마늘의 普及·再評價現象에 접함에 있어 그 느껑이 더욱 강
열한 것이 있다. 그만큼 일본의 (음식)文化는 내용이 풍부해질 수 있었다고 하리라. 또한
그것은 비단 식생활문화에 한정될 성질의 것이 아넘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러한 제반사로해서 일본은 전쟁에는 컸으나(그 결과，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고， 인생에 있
어서의 敎닮II도 컸으리라고 보거니와)， 한편， 海外에서의 經驗을 가지고 몰아와 일본국내에서 생
활하는 중에 文化的 再生塵過程을 거쳐서， 그것이 일본의 부흥을 촉진시킨 原動力의 하나
가 되었다고 하리라. 전후일본의 급격한 부흥과 번영은 그 根本몇因으로서 진정 ‘배우는
자에 福이 있다’는 것을 立證하는 것이며 ‘文化的 三角波濤現象’(抽著， 1968.10)을 일으킨
것이라고 하리라. s本文化의 특질을 ‘雜種性’이라고 보는 것도 까닭이 있다고 하리라. 勝
義에 있어서의 ‘雜種文化’(海老板武， 81"-'171) 안 것이다.
둘째， 寂述上에 있어서의 ‘準據’에 관해서이다.
筆者는 本論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물음을 생각해 보았다.
(I) S本의 敎育的 傳統이란 무엇일까?
(2) 現代日本社會에 있어서의 敎育問題는 무엇일까?
(3) 이러한 敎育의 諸問題에 대한 敎育哲學的 對應은 어떠한가?
라는 것이 다. 이 러한 세 가지 물음을 ‘敎育의 理念’ 이 라든가 ‘敎育的 人間像’ 및 ‘敎育의
過끓’이라는 세 가지 敎育領域에 걸쳐서 考察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上記한 세 가지 불음
은 冊究方法의 세 가지 次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각기 ‘역사적’ • ‘현상적’ • ‘철
학적’ 껍근볍인 것이며， ‘전통 • 주체 • 개혁’ 또는 ‘敎育的 傳統 • 敎育問題 •敎育哲學的 對
應’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리라. 따라서 이는 교육의 이념 ·교육적 인간상·교육의 과정
이라는 ‘3領域’과 전통 • 주체 • 개혁아라는 ‘3次元’ 또는 역사적 • 현상적 • 철학적아라는 ‘3
方法’과의 관계에서 考察하는 것이기도 하다. 단적으로 말해서 ‘傳統과 改華을 통한 λ‘間
形成의 論理’인 基魔主義의 觀點을 準據삼아 論述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II. 敎育의 理念
1. 日本λ形成의 核思想
일본인 형성의 핵사상을 나다내는 말로서는， ‘와B]’(水尾比呂志， 16), ‘사비’(옮木大抽，
16"'17), ‘시부마’， ‘모노노아와레’ 및 ‘。1끼’ 등등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이것틀은 自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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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間이 라는 日本思想이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나다난 價{直擺念이라는 것도 지적활 수
있다.
‘와비’나 ‘사비’가 輝思想에 의한 영향이 농후한 것에 비해서， 그것틀을 딛고 한 층 눈
에 띄게 일본인의 생활철학으로서 結옮體를 이룬 것이 ‘이끼’ 일 것으로 筆者는 보고 있거
니와(쐐著， 1977, 118"-'127) , 九鬼周造는 ‘이끼’ (牌)가 일본인의 생활철학을 나타내는 말임
을 다음과 말하였다.
살아 있는 哲學은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이끼’라고 하는 現象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연 이 현상은 어떠한 構造를 가지고 있는가? ‘이끼’란 필경 우라 민족에게
독자적인 ‘사는’ 방식의 하나는 아니겠는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 또한 味得되어야
할 體驗을 論理的S로 言表하는 일 이 , 이 책 이 추구하는 課題이 다. c九鬼周造， 序)
라고 말하무로써， ‘이끼’와 사는 방식(이끼까다)을 日本文化의 독자적인 현상으로서 파악，
이를 論理的으록 究明하었다.
2. ‘敎育의 理念’ 論議
終戰과 함께 일본교육의 이념은 明治維新이래로 주장되고， 특히 滿洲l事變 •上海事變 • 中
日戰爭 ·太平洋戰爭으로 진전하는 가운데 「敎育動語」에 의거하는 忠君愛國의 교육이념(長
洪功， 1979)으로부터 개언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민주적 교육이념에로 옮겨갔음은 말할 나위
도없다.
終戰後에 있어서의 일본교육의 기본방향 제시에 중대한 의마를 갖는 것은， 무엇보다도
《美國敎育使節團報告書»C全譯解說 : 村井寶)라고 하겠다.
同報告書는， 일본의 敎育의 目的 및 內容에 관하여， “日本에 있어서의 커리률렴， 敎科課
程， 敎授法 및 敎科書의 再編은， 戰前의 일본의 교육제도에 비추어 보고， 또한， 이제야 자
유주의적 • 민주주의적 정치형태를 채택할 기회가 일본인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비추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前提하고 民主敎育에 대한 基本條項을 勳告한 것이었다.
이려하여 일본의 교육이념은 軍國主義로부터 民主主義에로 크게 바뀌게 되는 것이어니
와， 1947년 「敎育基本法」의 제 정 • 공포에 의하여 動語主義로부터 法律主義에 로， 忠良한 Ea
民으로서의 ‘고노미찌’(이 걸)의 질현으로부터 교육의 自律性의 原則이 취하여지게 되었
다. c世界敎育史%究會編， 133'"135)
《敎育基本法》의 제 1조에는 ‘敎育의 目的’ 에 관해 서 ,
교육은 人格의 完成을 목표로 삼고， 평 화적 인 국가 및 사회 의 형 성 자로서 , 質理와 표義를 사황하
고， 개인의 가치흘 존중하며， 근로와 책엄을 중히 여기며 자주적 정신이 충만한 心身이 모두 건강한
국민의 육성을 기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고 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敎育의 目的은 온갖 기회에 어떼한 창소에서도 질현되어야 한
60 師大論靈 (23)
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학문의 自由를 존중하며 질제생활에 즉하여 자밸적 정
신을 키우고 自他의 敬愛와 協力에 의해서 文化의 창조와 말전에 공헌하도록 힘써야 한다”
고 敎育의 方針이 제 2 조에 제시되어 있다.
이렇듯， 교육의 목적은 ‘A格의 完成’에 있거니와， 이 한 마디에 한정해 보더라도， 그것
의 審議 • 制定過程에 있어서 文部省(‘人格의 完成’이라고 成文함)과 敎育剛新委員會(‘人間性의
開發’을 내세웠음)와의 견해하는 保守派(홈田均， 天野貞祐)와 進步派(務臺理作， 南原옮， 森戶辰
男)에 의한 입장의 상위이기도 하였다. 또한 ‘敎育의 理念’論議는 그후도 文部省과 B敎組
의 대립 항쟁의 -環으로서 파악된다(八木淳， 1978). 한펀 최근에 있어서의 a\I:憲論議에 대
해서도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본다.
3. ‘아마에’ 와 ‘묘사’ 의 構造
‘교육의 이념’과 관련해서， 九鬼周造의 《‘이끼’의 構造》가 일본인 형성의 전통적 핵사상
을 해명한 古典이라고 한다면， 현대 일본에 있어서의 일본인 형성의 핵사상으로서 明示된
베스트 셀러는 우엇이겠는가?
土居健郞의 《‘아마에’의 構造》가 그것이라고 하리라. 최근에 ‘刊行 10周年記念愛藏版’ 이
별도로 간행되어， 케이스의 띄에는 “단생하여 10년--本書는 이미 백만 독자를 획득하고
있는 超 렁 셀러， 現代의 名著입니다 "라고 써 있듯이 현재까지 124剛本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아마에’ (응석)의 훌想， ‘아마에’의 世界， ‘아마에’의 論理， ‘아마에’의 病理 및
‘아마에’와 現代社會라는 다섯 章에 걸쳐 논술하고 있거니와， ‘아마에’의 擺念에 대한 誤
解 내지 異議도 적지아니 提起된 것 같다.
그러기에 土居는 ‘아마에’ 再考(215 "-' 23 1) 략는 別記에서 ‘아마에’의 語義에 대한 解明을
시도하고 있다. “‘아마에’라는 말이 일본어에 特有하며， 일본인이 특히 ‘아마에’의 감정에
친숙한 것 같이 보이는 사실이 있다는 점" (220) 이야말로 歐美A과의 관계에서 특기할만
하다고 하였다. “즉 ‘아마에’라는 말이 존재치 않는 사회에도 ‘아마에’의 감정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말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本書는 바로 이
정을 밝히기 위해서 저숭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24)고 찰라 말하였다.
우리 韓國語의 경우에는， 이 ‘아마에’와 同義語라고 할 수 있는 ‘응석’이라는 말이 있
다. 그러나 한국인 형성의 핵사상으로서는 ‘응석’ 보다는 ‘멋’쪽을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아마에’와 同義語언 ‘웅석’이라는 말이 있다는 사질과 土居健郞에 의한 理論體系化의 功
續과는 분명히 次元을 달리하는 일이라고 하겠다. 土居는 《아마에雜鎬》 이외에도 共著 등
을 통해서 ‘아마에’의 本質解明과 理論的 發展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교육철학자에 의한 학문적 성과로서는， 村井實에 의한 《‘요사’ (善)의 構造》를 들
수 있다. 그는 「序文」에 서 本書刊行의 목적 이， “이 러 한 論文들은， 그 모두가， 인간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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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나의 ‘季節을 벗어난’念願， 즉 우리을 친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살 수 있을
갯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으면 하는 소원 및 우리들의 사회가 그런 의미에서의 ‘요사’
〔善)를 原理로 삼는 사회로셔 바로 서 주었으면 하는 念願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나는， 이 소원을 질현하기 위한 말하자면 基隨觀{'P이라는 생각에서， ‘요사’(善)에
관하여 이와같은 논문들을 썼다”는 것이다. 그리고 現代社會는 “아무리 보아도 地上은 바
야흐로 ‘쾌락’과 ‘욕망’과 ‘권력’의 계절이다”라고 보고 있다. “허치만， 그래도 역시， 나
로서는 지금， 내가 염원하는 바 ‘요사’(善)의 季節이라고도 할 것이， 이런 식으로해서 점
차 되돌아와 정근하고 있는 것 같이만 여겨지는 것이다” 라고 理想社會到來의 펙망을 ‘요
사’에 걸고 있다.
本書의 構成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요사’ (善)냐 ‘고꼬로요사’ (快)냐， ‘요사’ 란 무엇인가，
교육에 있어 서의 ‘요사’ , 思、考法의 문제， ‘요사’ 의 構造， ‘요사’ 와 관련된 東洋과 西洋으
로 되어 있다.
村井은， 언간은 “요사(善)를 문제로 삼는 동물" (21"'23) 이 라고 규청 하고， ‘스끼 ’ (好)라는
것은 主觀의 문제이지만， ‘요사’〔善)라고 할 때에는， 인간은 분명혀 客觀的인 무엇인가를
문제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요사(善)에의 물옴에 관한 대표적인 事例로서， 이데아로서의 ‘요사’을 비
롯하여， ‘행 복’ 으로서의 ‘요사’ , ‘神’ 으로서의 ‘요사’ , ‘快’ 로서의 ‘요사’ 라는 네 가지블
을어 思想史的 解明을 하고 있다.
이어서 ‘교육에 있어서의 요사’에 관한 금후의 과제로서 “그러나， 적어도 현실적으로 사
항을 ‘찰 되게’ (善) 하려고 하는 사업인 ‘敎育’에 관심을 어다까지나 가지려는 사람으로서
는， ‘요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방식이고간에 적극적인 規定을 탐구하는 일 없이는，
일 자체가 정당하게 성립되는 根據를 찾지 못하는 것이 된다"(村井寶， 8η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思考法의 문제’에 관하여 논술하는 통시에 ‘요사’의 構造블 ‘긍角雄 모양
의 立體的인 構造모렐’로써 표시하고 있다(上觸書， 136). 또한 그는 이 構造모델에 의거해
서 ‘요이’ (善， 좋다)라는 判斷의 성럽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첫째로， 그것은 ‘相互性’
‘無予眉性’ ‘效用性’ 및 ‘美’에의 要求들에 대한 말하자면 우제를 두는 방식에 의존하
는 것이며， 둘째로， 이 ‘요사’의 判斷이라는 것은， ‘相互性’ ‘無予眉性’ ‘效用性’ ‘美’ 등
에의 무게흘 우는 방식에 있어서는 본래 자유이면서도， 그것들에 관한 考量의 정도에 따라
서， 優쳤의 差異가 생긴다는 성질을 가지는 것이며， 세째로， 무계를 둔다는 일은 인간의
보통 자연작언 발달에 있어서는 ‘相互性’을 優先시키는 경향을 지니는 것이며， 네째로， 안
간은 기본적으로， 情報를 만든다거나 처리한다거나 하는 知性的 能力이 특히 뛰어나 있다
는 것 때문에， 그 知性에 있어서 유난히 자기자신의 내부에서의 ‘相互性’에의 우선적인 무
게블 두는 碩向을 무시하거 나 부정하는 思考習慣(자기 자신에 관한 認知形式)을 채용할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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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여기에 지적펀 ‘요사’에 대한 構造的 作用조차 부정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을 지
적하고 있다.
이런 식￡로 해서， 그는 ‘요사’(善)와 諸價f直에 관하여 논술하는 것인데，
그러 나， 만약에 人間야 기 본적 으로 ‘요사’ 를 추구하고， 그때 문에 온갖 사항에 관하여 ‘요。l ’ (善，
좋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것을 行옳로 옮겨서 산다고 할 것 같으면， 그로부터， 그 行옳의 多樣性에
따라서， 자연히 학문 •예술 • 도덕 • 제도 등， 일반적ξ로 文化라고 불리우는 多樣한 領域0] 전개된다
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그 경우에， 그와같은 多樣한 領域에 관해서 생각될 수 있는 諸價備， 즉
‘圓’ ‘正’ ‘善’ ‘美’ 동도， 본래는 결코 별개의 것일 수는 없다. 도리어， 본래는 하나인 ‘요사’의
별개적 표현방식， 흑은 나타나는 방식에 따른 別名에 불과하다는 것이 되는 것이다(上獨書， 144).




日本人의 理想像이라고 할 것 같으면， 누구나 ‘사무라이’(武士〕를 想起할 것이다. 그러
기에 오늘날에 있어서도 ‘흘륭한 사람’ 이 라는 것을 言表하는 경우에 ‘古武士와 같은 사람’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니와， 그것은 마치 우리들이 오늘날에 있어서도 ‘선비와 같은 사
람’이라고 하여 理想的 A間像을 칭송하는 의미로 쓰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리라.
그리고 이와같은 일본인의 이상상에 관한 思想的 體系가 ‘武土道’라고 하겠다. 武士道의
古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葉隱》이 유명하다. 그리고 현대적 고전
이라고 할 것으로는 新據戶휩造의 《武士道» (1899)가 있다.
그런데， 일본인의 교육적 인간상을 理解함에 있어 ‘武土道’ 못지 않게 중요한 意、義을 지
냐는 것은 서민층의 생활철학으로부터 성럽하여， 마침내는 武士階級에까지 커다란 영향올
끼친 일본철학연 ‘心學’이라고 하리라. (石川讓， 1964)
이 렇듯 전통적 안 일본인의 이상상은 武士道와 心學으로부터 찾게 되 거 니 와， 이 사야 벤다
산의 《日本의 商A»에서는 ‘商A’이야말로 室뼈時代 이래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일본인의 寶體요， “일본은， 軍事로서가 아니라 질은 ‘商事’에 관하는 한， 明治 이래로 不
敗였었다고 해도 괜찮다"(벤다산， 184)고 잘라 말하고 있다.
2. ‘敎育的 A間像’ 論議
전후 일본에 있어서 교육적 인간상이 論議를 불러 일으키게 된 것은 「期待되는 A間像」
과 관련해서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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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 일본이 敗戰하기에 이르기까지 日本A形成의 교육 사상적 기조는 《교육에 관한
動語》에 제시된 忠孝思想、이었다. 敗戰後， 사상적 흔란과 함께 ‘新日本A間像’의 문제(鋼尾
輝久， 170"-'172)가 의식되기 시작하였고， 그후 1966년에는 문교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中央
敎育審議會가 《期待되는 A間像》을 成案하여 公表함에 이르렀다.
《期待되는 A間像» (答申)의 趣릅 및 大휠에 관해서는 ‘머리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期待되는 A間像」은， ‘재 l 부 : 당면하는 일본인의 과제’ 및 ‘제 2 부 : 일본인에게 특혀 기대되
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 「기대되는 인간상」은， ‘第←·後期中等敎育의 理念’의 ‘二 A間形成의 텀標로서의 期待되는 A間
像’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후기 중등 교육의 01 념 올 밝히기 위하여， 어따한 理想緣을 그렬 수 있는
가를 檢討한 것 이 다. (上握품， 218)
라고 하면서 “이하 진솔하는 것은， 모든 日本A， 특히 교육자 및 기타 인간형성의 임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參考삼을 성질의 것이다”라고 전제하면서， 특히 注意할 사항으로는， (1)
여기에 제시한 것은 A間性 가운데의 諸德性의 分布地圖안 것으로서， 그 제덕성 중 어느
것을 택하여 청소년 교육의 目標로 삼는가， 또는 그 表現을 어떻게 하는가， 그런 일들은
각기 교육차 흑은 교육커관의 주체적언 결정에 一任되어 있다는 것. (2) 良心이 하냐인 것
과 마찬가지로 德의 根源은 하나라고 하듯이， 德f生의 수호는 많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명칭
의 기억이 아니라， 그 중 하나나 둘이라도 좋으니 자기 몸에 터득로록 힘쓰게 할 것이라는
두 가지 항목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은 《期待되는 人間像》의 발표와 함께 제기된 諸批判에 관해서인데， 그 중에서도 이
를테면 햄尾輝久의 「勳語 • 基本法 • 期待되는 A間像J ((敎育» 205號 6"-'26)은 體系的언 論文
으로서 주목할만 하다. 또한 꽤尾는 ‘교육적 인간상’ 關係文敵으로서， 勝田守一의 「敎育에
있어서의 人間像의 條件에 관하여 J ((思想))， 1951년 4월호) ， 上原專緣， 宗像誠也(對談)， IA間
像을 생각하는 意味J (( 日 本A의 흉Ij造))， 東洋훔館， 1952, pp.15"-'40) , 日 高六郞， I새로운 A間像
--그 현질적 지반J ((日高六郞敎育論集))， -';I 橋書房， 1970, 11"-'40) , 中央敎育審議會， I期待
되는 A間像J (答申) ((文敎時報)) 1072號， 1966), 森戶辰男， I答申과 敎育&華J ((文部時報)) 1072호
1966), 敬育制度檢討委員會， I敎育의 理念J (f일본의 교육개혁을 추구하여 J «敎育評論))， 1974년
5，6월 합병호， 51 ，，-，55) 이 라는 여섯 펀을 選定하고 있다.
3. 日本A論의 檢證
일본에서는 1970년을 전후해서 일본인은 물론 외국안에 의한 日本A昭究의 붐이 일고 있
다. (住橋滋編， 南博 등) 但， 여기서는 그와 같은 諸昭究에 의거하면서도 筆者 자신에 의
한 日 本A性格의 分析에 관해 서 만 論述키로 한다， 準據로는 基健主義의 敎育的 價f直體系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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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였다.
우선 長點으로 말하면， 敬神性을 비롯하여 灌死性 • 動敏性을 들 수 있다. 이것을 좀더
세분해 보면， 受容뾰이라든가 適應性 • 義理性 o f...情性 • 活動性 • 報恩性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로， ‘敬神性’이란
간을 한청해 보아도’ 이른H바} 신흥종교의 발홍 발천이 현저하다. 創價學會라든가 天理敎 •
金光敎 등언데， 한동안 위세를 떨쳤던 神道의 경우를 상기해 보더라도 B本)、 性格의 하나
로서 敬神性을 들 수 있으리라. 뿐만아니라 옛부터 佛敎에 대한 신앙심이 두렵고， 지금도
관습상， 결혼식은 神社나 神宮에서 하고 喪構는 佛式으로 한다는 것이 일본인에 공통된 현
상이다.
둘째는 ‘灌死性’이다. 이것은 물론 흔히 쓰고 있는 말은 아니다. 그려나 그들이 죽음에
대해서 미련없이， 이른바 ‘앗사리’하게 죽음에 임하는 것을 나다내기 위하여 펼자 자신이
만툴어 본 용어이다. 죽어야만 되는 경우에 주저함이 없이 깨끗하게 죽어가는 그들의 死生
觀을 가리켜 이와같이 표현해 본 것이다. 바람이 불면 일시에 꽃이 저버리는 벗꽃을 國花
로 삼아， 옛부터 그것을 그들이 사랑해 왔다는 것도 말하자면 이와같은 灌死性과 깊은 관
계가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들의 성격은 彈力性을 지니고 있다. ‘이꾸지’ (意氣地)라고 하여 강인한 意志力을 중
히 여기는 것도 그들을 이해하는데 있어 지극히 중요한 점이라고 하겠다.
세째는 動敏性이다. 일본이 오늘날과 같이 富彈한 나라가 된 原因에는 몇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인의 動敏性이라고 하리라. 기계 기술 문명에 둬진 일
본인이 과거 백년간에 걸친 노력의 결과 第三의 大國(로벨 • 기란， 1969) 이 라고 칭송될 정도
로 융성한 先進工業國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1 를 좀더 세분해 보면 다음의 여젓 가지 特性을 들 수 있을 것이다.
(l) 受容性 : 외래문화를 받아 틀이는데 있어 신경과만이라 할 정도로 敏感하다. 모방
일변도라는 비난도 받고 있으나， 오늘날 日本文化의 건설은 이와같은 그들의 역사와의 관
계에서 만들어진 外來文化의 受容性(增田義郞， 1967)의 결과임을 부정활 수 없다.
(2) 適應性 : 그들은 현실적 사태의 변화에 대해서 지극히 민감하다. 따라서 狀況이 바
뀔것 같으면 일본인은 ‘게로리’(上揚書 6"'7) 라는 말 그대로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새로운 事態에 적응해 버린다. 그러한 경우에는， 일본인이 그다지도 소중히 여기고
있는 義理니 A情도 없는 것이 아니 냐고 되묻고 싶을 정도로， 購時間에 -大方向轉換을 강
행한다는 점이다. 일본인에 있어 이 ‘適應性’은， 어느 면에 있어서는， 그들의 現存과 오늘
날의 번영을 초래케 한 것이라고 할 것으로서， 이와같은 성격이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여
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生存과 현질적 벤영에 대해서 說明하는데는 불가결한 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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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하려라.
(3) 靈理性 : 흔히 말할여지고 있듯이， 일본인은 義理와 A情으로써 알려져 있다. 이것
은 그들에 있어서의 인간관계의 골수를 이루는 것으로서(南博， 1953, 186rv211) 베네익트(Ruth
Benedict)의 《행花와 劍》에서도 이 점이 상세하게 論及되어 있다〔베네닥트， 169"'182). 報
恩이니 恩惠， 그리고 이틈을 더럽혀지 않도록 마음을 쓴다든가， 또 부끄러움을 아는 것을
중히 여겼다. 義理와 A情을 소중허 여기는 것은 도처에 나타나 있거니와， 이를테면 ‘로꼬
꾸’ (浪曲)라든가 仁쨌讀 등 연예물에 있어서도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역시 義理와 人情
이거니와， 이것은 또한 그들에게 그와갚은 성격을 형성케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일본언이 ‘의리’플 대단히 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非打算
的이며 非合理뾰의 것이지만 그을은 義理를 지키는데는 목숨을 결고 한다. 말을 달리하면
‘歡身性’이라고 하리라. 01 점 〔義理性이라든가敵身性〕은武士의 세계에 있어서 보다 강열
하게 요구되고 지켜져 왔다.
(4) 人情性 : 長y;h의 有序觀과 함께， 적어도 닌- 위에 서는 자는 손 아래 사람에 대하여
한없이 따뜻한 A情을 베풀 것으로 되어 있다. A情은 義理와 한 쌍이 되어 있어， 옛부터
‘의리와 인정만큼 괴로운 것은 없다’고 말하여지고 있다. 그러요로， 이 점에서 벗어냐는
行寫를 하는 자는 사람이 아니며， 사람랍게 살기 위해서도 A情과 義理를 지녀야 된다고
여겨졌다. 이와같은 것이 요늘날 그들 일본인의 성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歷史性과의 앓명
點에서 그 까닭을 엿볼 수 있으리라-
(5) 活動性 : 그들은 몸이 가볍다고 여겨질 정도로 活動的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들
의 결음결이를 보면 찰 알 수 있다. 활동성이라는 그들의 성격이 빡른 템포의 걸음걸이혹
나타나고 있다.
(6) 報恩性 : 그들은 남에게 恩惠플 입으면 반드시 갑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性格을 지니
고 있다. 따라서 선물(오꾸려모노， 廳物)이라는 풍습이 활발하거니와， 거기에는 반드시 答禮
가 있기 마련이다. 謝恩會라고 하여， 학교를 졸업할 때， 으려}껏 자기들을 가르쳐주신 恩師
들께 캄사의 뜻을 표하는 豪會가 있는 것도 이러한 그들의 報恩性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
고하겠다.
이상 든 日本A 性格의 장점은 한마디로 말해서 ‘싹싹한 마읍싸’라고 하겠으며 ‘生動性’
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겠는데， 그 핵심을 이루는 사상은 역시 ‘이끼’라는 말이 펼 것이
다. 우리의 성격쓸 ‘훈훈한 마음싸’ ‘λ、情性’ (멋)이 라고 몇約해 본 것과 對照、해 보면 더욱
알기 쉬울 것이다.
이번에는 ‘타락한 경우’인 성격척 단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量性 • 事大性 • 全
體性이 그것이거니와， 좀 더 셰분해 보면， 問銷{캘。1 라든가 排他性 • 打算性 • 服從性 • 流行
{生·沒我性 등을 지적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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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쨌量性’이란， 이른바 ‘島國根性’이다. 時間의 理念에서 보면， 그들의 歷史的 眼
目은 결코 긴 것이 못펀다. 우리 開化黨 人士얀 金玉均-行이 일본에 亡命했을 때， 그들이
취한 태도나， 孫文을 비롯한 중국 망명 정치가에 대해서 취한 그들의 태도는 어디까지나
練量한 것으로서， 만약에 얼본인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支援을 했더라도， 일
본인은 길이 높이 평가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모처럼 日本을 믿고 亡命해 온 A士
플에 대하여 냉담하였고， 오직 일본의 외교적 입장만을 생각하여 信훌훌있게 그들을 대해 주
지 못했떤 것여다.
둘째는 ‘事大뾰’이다. 흔히 한국인의 정격의 좋지 않은 첨을 ‘事大主義’니 ‘事大性’이라
고 하지만 일본인틀의 ‘事大性’이라는 성격도 대단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보통은
이 점을 그틀의 성격으로 들지 않는 것 같으나， 筆者는 洛談 등을 통해서도 立證할 수 있
으므로， 얼본언 성격의 중요한 첨의 하나로 ‘事大뾰’을 꼴아 보았다. 긴 자에게는 휘감겨
라든지， 外國의 觀成思想에 약하다든지 하는 것， 그들의 思考方式은 均衝의 喪失과 아울려
한편 지극히 ‘打算的언 心性’ 을 가지고 있다. 그틀이 취하는 政經分離政策 운운해 서 兩面
(全方位)外交를 펴고 있는 外交政策도 설은 ‘事大뾰’이라는 하나의 그들의 性格을 통하여
찰 알 수 있으리라.
세째는 ‘全體性’이다. 팀我의 釋弱이 ‘전체성’을 떠게 된다면 이것은 반드시 그들의 약
점이라고 하겠다. 개개인으로서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는 일본인이지만， 뭉치면 무섭다는
말도 있어 ‘全體性’을 注視하는 것은 사설이다. 그러나 항상 전체가 움직이는 데로 따르겠
다는 自我의 灣弱性 가운데는 결국 文化的으로도 ‘獨創性의 缺如’ 현상을 가져오는 것이니
이러한 ‘전체성’이라는 성격의 측면은 크게 반성되고 是正되어야 할 것이 아난가 보고 있
다. 그러나 최근에는 극단적언 ‘利己主義’에 빠지는 것올 경계하는 소리도 들려온다.
自我의 輝弱(南博， 1"'40)은 개개인으로서는 지극히 보찰것없어 보이나， 도리어 약한 개
인이 모임으로써 全體로써 뭉치는 경 향을 띤다. 自我의 박약이 流行에 약하고 열광적 인 면
을 보이는 것으로 나다나고 있는데， 성격적으로는 爆發性이나 勇銀性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제 좀더 세분해 보면 다음의 여섯가지 特性을 틀 수 있겠다.
(1) 閒鎭性 : 日本 歷史블 보면， 外來文化에 대하여 과민할 정도의 ‘受容性’을 보인 점
도 있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閒銀性’을 보언 점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들이 취
한 鎭國政策의 역사를， 그들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閒鎭性’이라는 성격의 일면에서 설명할
수 있으리라.
(2) 排他性 : 일본인은 外國文化는 받아들여도， 外來人에 대해서는 排他的이라는 것이
그들 스스로도 안정하는 성격 적 특갱의 하나다. 오늘날에 와서 ‘國際性’ 을 지 닌 B本A을
만틀어야 되겠다는 외칩도 이러한 그플 성격의 약점을 是正해 보려는 노력의 일단。1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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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
(3) 打算性 : 이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일본인의 성격 가운데는 打算을 초월해서 취
하는 ‘義理’라는 성격도 있으나， 또 反面， 지극히 打算的인 면이 있다. ‘긴 자에게는 휘감
겨 라’ (南博， 1 ，..“'2)는 洛談은 바로 이 점을 단적으로 표시한 말이 다.
(4) 服從性: 義理나 j、情이 지나쳐， 강한 자에게는 우조건 복종하는 성격이 있다. 敵
對國이었던 미국이 軍政을 실시하는 동안， 그들이 맥아더元帥의 통치하에 절대복종한 것이
략든지， 天皇統治下에 무조건 服從해 온 것은 그들아 역사를 통하여 觀成되어온 服從性에
서 오는 것이라고 하겠다.
(5) 流行性: 일본인플은 미국이나유럽에서 流行되는춤·노래 ·服節 등 外來風蘭에 대
하여 만감한 ‘流行性’을 보인다. 거의 劃一的으로 狂的이라고 할 정도로 ‘流行’이 유행하
게 된다. 그들은 流行에 대하여 지극히 민감하고 또 적극성을 띄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열을 올리기도 잘하지만 冷웹하기도 잘한다. 그것은 모두 일본인의 성격의 하나다. 流行으
로 치면， 系讀上 다른 것이라도 일본에서는 共存하는 수가 많다. 그것은 ‘思想’面에서도
17lJ外가 아니 다. 그만큼 ‘流行性’ 이 라는 성 격 이 강하다.
(6) 짧我性 : 報恩、性아 지나처， 자기를 값없이 완전히 내말기는 성격이니， 이것은 제 2
차 대전 중， 일본인이 천황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草츄와 같이 버린다는 면에서 가장 강
렬하게 나다났다.
이상의 것을 훨約해 볼 째 日本A의 性格은， 좋게 말하면 ‘싹싹한 마음씨’ (0]끼)이요，
나쁘게 말하면 ‘輕魔한 바음써’(제로리)라고 하겠다. 그러나 筆者의 關心은 비단 日本만이
아니라 각국인이 지니는 성격의 좋은 점의 究明에 있다고 하리라.
IV. 敎育의 過程
1. 日 本A形成의 方法論的 原理搬念
敎育哲學은 인간형성(교육현상)에 관한 본질적이며 전체적이며 통합적인 思考體系이니만
큼， 응당 그 領域은 ‘敎育의 過程’에까지 마치게 된다. 이 경우에 가장 관심을 쏟게 되는
것은， 敎育過짧의 原理的 擺念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일본인 형성의 방법론적 원리 개념은 무엇이겠는가? 筆者는 그것을 ‘시쓰께’
(慶)라고 파악하였다. (빼著， 1977,267"-'275)
‘시쓰께’에 해당되는 漢字는 ‘薦’인데 이것은 ‘身’과 ‘美’를 합쳐서 이루어진 漢字式 造
語로서 ‘폼을 아릅탑게 한다’는 것이니 ‘시쓰께’는 ‘檢身’이요 ‘禮購作法’을 뜻하는 글자
임을 알게 한다. 사실 日本에서 ‘시쓰께’ 라는 말에 ‘몸을 아름답게 한다’는 購라는 日本國
字가 쓰이게 펀 것은 室머I時代 (1392rv1573) 이래의 것으로서 武家社會에서 시작되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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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고 있다. (柳田國男， 1970) 柳田國男에 의하면， 이 日製漢字가 사용케 되는 경우에는，
武家社會에 있어서의 敎育을 의미한다거나， 近代의 學校敎育에서 볼 수 있듯이， 歡育課程
을 짜서 ‘이렇게 하시오’라고 구체적이며 개별적으로 順序에 따라 指導한다는 것을 의마한
다. ‘시골뜨기니까 시쓰께가 모자란다’는 表現이 사용될 때， 시쓰께는 이와 같은 指導觀育
을 의미하는 ‘購’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시쓰께’라
는 말은， “어린이틀에게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行動樣式이나 生活慣習의 類型을 습득케 하
는 것， 말하자면 ‘禮法’(行廢fF法〕을 體得케 하는 데 사용" C原V'，;:，子·我奏洋， 2)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시쓰께’는 이렇듯 日本A 일반 남녀의 구별없이 어려서부터 요구되어 온 敎育方法의 擺
念이거니와 역시 女性에게 좀더 엄격하게 요구된 것도 사질이라고 하겠다. 그려기에 《女性
의 시쓰께、法»C演尾寶， 1972)이 라는 책도 나와 있듯이， 유독 강조되고 있음이 눈에 띈다.
2. ‘敎齊의 過程’ 論議
그러면， 日本敎育의 實廢上에 있어서의 方法論的 課題는 무엇이겠는가? 두 가지를 을
수 있을 것 같다. 受驗鏡爭((思想의 科學))， 126호 ， 2"'4)과 非行化cm生武， 松元泰嚴， 村懶嘉代
子， 뚫久孝夫， t度邊進， 1980)가 그것이다. 이것은 둘이면서도 본질 연관성이 농후한 교육적
과제라고 본다. 이것을 立證하는 論文도 눈에 띈다. 野呂重雄은 「受驗管理敎育과 非行」이
라는 글에서，
非行。l 생기게 되는 원인에는 管理主義와 學歷社會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니다. 1970';i 대 에 이르
려서는 學歷社會라는 것이 假借없 01 형성되고 있읍니다.
01 를테 면 우려징 녀석같은 경우， 고교생입니다마는， 進路指導 얘기가 생겨 학교에 갔더니 말아에
요， 進路指導의 선생념인즉 東京大學校블 。l제는 -流校라는 말로 부르지 않습니다. 01 것은 超一流
라는 것엽니다. 수펴 닥락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은 옆으로 제껴 두는 것이죠. 그
뒤를 이어서 다음우로 -‘流校가 있고， 二流校， 三流校가 있는 것업니다. 너희들이 시험 볼 수 있는
례벨은， 超-流校를 제외한 이것 이것이다. 하는 식의 느낌이 드는 말플을 모두가 하고 있는 것이에
요. 애틀은 이것에 대해서 심한 것等感을 갖게 되고， 또 셔거에 들어간 사랑들은 고생해서 을어 간
것아니 만큼 굉장한 優越感을 갖고 있다. 교사틀oj oj 런 말틀을 분명히 말하는데까지 이르른 것이에
요. 超一流校니 하는 식으로 말아외 다(上揚誌， 4)
하듯 敎育의 現場을 실감있게 딸하고 있거니와， ‘五無主義’ (上獨誌， 5"'6)가 無氣力 • 無感
動 • 無關心 • 無責任 • 無作法(버릇없음의 뜻)을 의미한다는 것 역시 筆者에게는 낯 선 日常
用語였었다. ‘홉L製時代’라는 用語 역시 그댔떤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내용의 설명 없
이 ‘五無主義’ 가 H常會話에 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 었다. «無氣力의 心理學»c波
多野誼*失， 휩힐佳世子， 1981)이 라는 제목의 책이 刊行되고 있는 理由도 점차 알만하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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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非行問題로서의 ‘校內暴力’ 은 너 우도 염 청 나게 많은 事例가 매스콤에 의 해 서 報道
되고 있으니 만큼 「敎育의 f힘廢」가 NHK의 討論主題 (1981. 3.10. 19: 30"'21 : 00)로 다루어
진 까닭도 어느 청도 알것만 같아. 그러니만큼 H刊新聞의 連載企劃物((讀賣新閒»， 1980.
9.16 CD 01 래 13회 분 連載)로서도 다루어지고 있다.
屋久孝夫 등에 의 한 《學校內暴力 • 家處內暴力»0981)도， 현재 각방면으로 부터 가장 긴
급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 집필한 것이다. 한편， J、氣탈렌트라든가
외국인 神父가 쓴 家處敎育論(加購雄三， 1981/그스타트 휘스， 1980)도 눈에 띈다. 역시 非行化
問題 解決方法에 탑답함과 안타까움을 느낀 데서 온 所敎일런지도 모르겠다.
3. ‘시쓰께’와 ‘마나비’의 構造
그래서 그런지 最近 ‘시쓰께’가 새삼 크게 注目되고 자주 다루어지게 된 것 갚다. 한 예
로서， rc뉴스 스크랜불)헨지 流行 ‘시쓰께敎室’ J ((讀賣新聞» 1980. 1. 15. 갖刊)， r 日鷹의 廣
場 : 시쓰께를 생각한다J (上觸紙， 1980.11. 9. 朝刊) r시쓰께는 地域社會 전체로써 J (上據紙， 1980.
11. 25. 朝刊) 등을 들 수 있다.
續尾實은 그의 저 서 《女性의 시쓰께法》 序文에 서 말하기 블，
일 반적 인 學校敎育의 方針이 남자는 여 자당게 , 여 자는 남자답게 키 운다는 中性的인 A間育成을 a
標로 하고 있는 것 같이 여겨지는 것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즈음은 가정에서 행학어지는 억란。l 들
의 시쓰께까지도， 남자 • 여자의 性別을 우시한 엉거주춤한 것이 되어 있읍니다. 男女는 확실혀 同權
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同質인 것은 아넙니다. 여자인 경우에는 그 特性에 따라서 여자답게 키운다
는 것아야말로 정말 A間的언 시쓰께일 것입니다.
라고 딸하고 ‘薦’ 라는 말 자체 에 言及하고 있다.
“나는 ‘聽’ 란 참 찰된 달자라고 마음 속으로부터 감복합니 다. 모양을 아름답게 가꾼다는
것이 마음을 아름탑게 키우는 일과 連結된다는 깊은 內容을 지니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聽란 폼〔身〕에 붙은 것이어야 한다는 뜻도 나타내고 있는 것
입니다. "(慣尾實， 序文)라고 ‘購’라는 달자 자체에 훌훌漢의 소리블 아끼지 않고 있다.
이 책에서는 ‘廳’(시쓰께)의 內容으로서 모두 백 가지 事項을 크게 네 가지 題目을 붙여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통하여 ‘시쓰께’가 무엇인지 그 구체적안 내용을 알 수 있
을 것만 같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迷룹할 것온 ‘시쓰께’는 ‘기따에’(微練)와 연관성을 지니며 ‘아마
에’와는 對廳的안 위치에 있는 擺念이라는 사실아다.
祖父母가 키우면 아무래도 부모가 키운 경우와 비교해서 ‘시쓰께’가 잘 되어 있지 않아，
따라서 ‘기따에’가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묘로 ‘할아비 할멈이 키운 애는 세
푼어치 싸다’는 속담도 역시 이것을 가리켜 한말이라고 하겠다. 즉 父母의 ‘시스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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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의 ‘아마에’를 억제하는 彼劃을 한다는 것인데， 그러나， 그러한 부모의 ‘시쓰께’만으
로는 역시 A間으로서의 歡鍵이 부족하기에， 成A이 되기 전에 남들 속에서 ‘단련’을 받아
야만 된다는 것이 日本A의 思考方式이다. 가족끼리로서는 아무래도 ‘기따에’ (단련)가 不
足하다는 것이다. 戰前의 日本社會에서 ‘아마에’ (응석)의 規制에 커다란 역할을 한 것은
어란이組·젊은이 숙소·娘宿·시쓰께 家政歸生活·군대생활 등의 體驗이 었으며(原δ δ
子， 我쫓洋， 156'"-'157) 寒積古니 暑積古니하여 추운 겨 울이 라든가 더 운 여름을 택 해 서 행하
는 武術訓練도 역시 ‘기따에’ 였으며 ‘시쓰께’를 위한 具體的얀 敎育過程이었떤 것이다.
戰後에는 이와같은 ‘시쓰께’와 ‘기따에’가 弱化된 것이 아니냐는 憂慮의 소리도 들리는 것
같으나， 外國A인 우리로서는， 日本A의 ‘시쓰께’가 보여주고 있는 敎育方法論的 意義에
대해서 크게 注目하여야만 되리라고 본다.
한편， ‘敎育의 過程’ 關係書로는 뾰伯땀의 《‘마나!ell’ (學)의 構造»(1975)플 비롯해서， 字
住美寬의 《敎授方法論批判»(1978) 및 ￥칩、;떠置美의 《어느 英才敎育의 發見» (1980)을 들 수
있다. 前二者는 理論書로서， 그리고 後者는 敎育實鐘記錄으로서 대단히 개성적인 저서들이
라고 하겠다. 특히 《‘마나비’ (學)의 構造》는 그 執筆하게 펀 횟機가 《‘요사’ (善)의 構造》
의 著者야기도 한 村井實에 의한 歡雙의 말에 촉발된 것이라 함도 奇緣이라고 하리라.
V. 結 응
급
「現代 日本敎育의 哲學的 理解」라는 本橋를 맺음에 있어 筆者는 다음의 두 가지 事項을
附言코자 한다.
첫째는， 日本文化의 本質에 관해서이다.
일본 문화의 본질은 무엇이겠는가? ‘傳統과 改후’， 이것이 筆者가 感知한 바 H本文化
의 本質이다. 그것을 ‘이끼’로써 象徵하었다.
傳統이라고 하면， 歌舞{5z:를 비롯하여 能 • 狂言 • 人形劇 •茶道 • 華道 • 隔藝 • 織物 •梁色
物 • 製萬 • 購造業 등동， 그것을 모두가 적어도 2, 300년에 결천 역사(전통)를 가지고 代를
이어 現左에 이르고 있다. 이리하여 각기 流構니 流派가 있고 系調가 있어서， 秘傳이 염격
한 修練과 더불어 傳受되고 있다. 勝義에 있어서의 傳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反面，
일본 문화의 본질은 傳統을 중히 여기는 것과 똑같이 거의.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急轉直
下， 他文化를 受容하는 ‘改뿔’이라는 것을 斷行하고 있다. 이블 가리켜 增田義郞은 ‘게로
리主義’(1967， 39~40) 라고 命名하고 있다. 日本文化의 緊榮은 亡恩、者라고 지탄받아야 할런
지도 모를 정도로， 어떤 類型의 文化로부터 주저함이 없이 다른 유형의 문화에로 勇獨 果
敢하게 달라 붙어 그것을 受容한다는 식의 ‘i&華’ 이 행 하여 짐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日 本
文化의 豊廳함을 가져 오게 할 수가 있었다고 하리라. 東洋文化로부터 西洋文化의 受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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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轉換한 것도 그렇거니와， 서양문화의 경우만 하더라도 처옴에는 簡짧牙냐 *口蘭文化를
받아 들이고 있었지만 國際情勢의 趣移와 더불어 英國이냐 표랑스， 또는 獨適文化블 과감
히 수용 섭취하였으며， 戰後에는 美國에로 그 重點을 옮겨 先進文化受容의 태세블 한 총
높이고 있다. 이와같이 하여 일본의 경우는 그 變化(改후〕의 정도가 激甚하다. 그러기에，
義理도 없고 은혜도 얄 줄 모른다고 비난 받으리만큼언 급격한 變化흘 斷行하고 있다고 하
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결국， 일본의 오늘날에 있에서의 文化的 豊廳는 이와같이
하여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러으로， 筆者는 具體的 事例들은 自明의 것으로 치고， 結論的
으로 일본 문화의 본질은 ‘傳統과 改華’에 있다고 말했던 것이다.
日本文化의 本質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할 것 같으면 ‘自然化’에 있다고 하리라. 이 말은
좋은 의마로도 또한 나쁜 의미로도 받아 플여진다. 좋은 의미로서는 ‘自然과의 顧和’라는
것인데， 나쁘게 말하면 일본인 자신도 의식하고 있듯이 ‘慶小化’ 내지 退慶化， 극단적인
單純化 • 素*↑fι가 된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無理도 아닌 것이， 어떤 類型의 文化를
받아 틀이는 경우에， 그것의 全體像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理解와 受容이라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文化財 자체로서 따로 t디 어 놓고 受容하는데 起因하는 것얀데， 더우기 바다를 사이
에 놓고 떨어져 있는 관계로 보다 本質的인 理解에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는 限界性에서 생
긴 결과라고 보는 것이다. 그렇기는 하나， «日本美의 再發見»0]라는 부루노 다우트의 著書
(1939)에 도 제시되어 있듯아 日本建第이나 日本塵園의 美블 결코 낮게 評價활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같이 ‘自然化’라는 말은 일본문화의 本質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兩面性을 지
니는 것이라고 하리라. 그러나， 筆者씌 關心은 否定的언 면보다도 肯定的안 면을 찾아 보
는데 있다. 그러기에， 日本文化의 좋은 점은 自然과의 顧和에 있으며， 거기에 雅趣블 發見
할 수가 있다. ‘이끼’라는 일본문화의 멋을 찾아 볼 수가 있다고 하려라.
H本文化는 또， ‘雜種文化’ 라고 自稱하듯이 人類文化의 集合體라는 感이 짙 다. 지 칠 줄
모르는 賢料魔集餘은 금일에 이르러 풍부한 경제력도 뒷받침이 되어서 全世界에 걸쳐 그
청력척안 면을 發揮하고 있다. 世界的 水準의 美術品魔集도 그 일단을 보이는 것이라 하겠
다. 일본문화는 雜種文化이며 積小成大하는 ‘가사네기文化’(重성훌文化)이며 ‘시메나와型
文化’ (主連觸)라고 할 수 있는 多重性文化안 것이 그 하나의 彈點이라고 하겠다.
또한， ‘傳統과 改華’이라는 일본문화의 본질은 敎育分野에서도 그 特性윷 찾아 볼 수가
있다. 傳統과 改華이라고 하면，~村敏雄編안 《敎育에 있어서의 傳統과 創造»(1968)가 생
각나거니와，~村敎授의 追障記念論文集이라는 점에서도 意義 깊은 것이 있다. 선배교수의
엽척을 찬양하는 그와같은 著述刊行은 ζ竹岩造를 비롯하여 石川讓， 梅根펌 등의 還鷹記念
論文集이 략든가， 皇至道， 천5、富榮次郞， 高板正顯， 森昭， 勝田守一， 宮原誠-， 海後宗면 등
의 著作集千u行을 통해서도 엇볼 수 있다. 그것들은 모두 日本敎育學者블에 의한 情誼的 m
帶의 所盧物이라고 활 성질의 것으로서 70，80代의 元老敎授가 지금까지도 여전히 健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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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아울러， 20代의 젊은 대학원 학생틀이 석사· 박사 과정에서 오직 學問에만 정엽을 불
살르고 있다는 식으로 두터운 年觸層을 가지고 있다는 學問昭究의 陣容은 H本近代敎育文
化百年史의 現實相이 라고 하리 라.
질로 ‘傳統과 改華’， 이것은 時空을 초월해서 영원한 A間形成의 論理인 것이며 基調라
고 할 수 있으리라.
둘째는， 日 本敎育의 課題와 展뿔에 관해 서 이 다.
筆者는 전후 일본의 부흥과 번영이 ‘교육의 힘’에 의하는 것임을 본고 첫머리에서 말해
두었다. 그런데， 日本의 매스콤에서는 ‘敎育의 폈廢’플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 무엇을 가
지고 日本의 敎育은 휩廢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일까?
적어도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듯이 도처에서 ‘校內暴力’이 -般化되고 있고 교사나 학
부모， 일반사회 인， 그리고 전문가들조차도 束手無策안 悲觀的 狀態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H本敎育의 危機가 부르짖어지는 것도 결코 根據없는 말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경 우， 日 本觀育危機의 具體相으로서 ‘校內暴力’ 을 例로 들기로 한다면， 그 恨本的 原因 및
그 對策은 무엇아겠는가?
1. 敎育的 權威의 不tE에 起因하는 것으로 본다.
크게는 敎育의 理念이라든가 敎育的 信條의 缺如로 因한 結果라고 하리라. 달리 말하면，
참된 의미에 있어서의 敎育的 權威가 喪失된데서 오는 것은 아닐런지.
戰前이나 戰中에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過誤가 明白해지고 있거니와， 어떻던 龜鍵이
라고도 할 理想的 人間像이 제시되어 있었고 歸一해야.할 敎育理念도 되풀이하여 강조함으
로써， 그런나름으로 敎育의 核心이 嚴存하고 있었다고 하리라.
그러던 것이 戰後의 日本에서는 이 점에 있어서 明白하지 않았을 뿐더려， 실제로는 保守
와 華新勢力 사이에 不斷한 關爭이 되풀이 되어 30여 년간에 이르고 있다. 말하면 文敬省과
日本敎員組合(日數組) 사이에 있어서의 행L轉괴- 廣j爭인 것이다. 그 결과， 자세한 것에 대해
서는 잘 앞 수 없으나 아직까지도 敎師들 상호간에 있어서도 保守와 華新， 그 어느 쪽인가
로 갈라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간적 입장의 교사도 있으리라고 본다. 그렇다고 한다면，
같은 학교 안에서도 적어도 敎師플의 態度는 세 가지 색으로 분류가 可能해 진다는 얘기가
되는 것아 다. 이 사질은 學校敎育에 아무 그렴자도 남기 지 않는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
이겠는가 ? 敎師을 모두가 同一한 敎育的 信條로써 結束하는 가운데 교사들이 각자의 個性
을 살려가면서 교육하는 것과는 그 結果가 전혀 달라질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컨대 敎育的 權威의 不在現銀이라는 것은， 교육에 있어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의 하
나라고 하겠다. 청소년플은 교육을 받는 過程에 있어서 정말로 위대한 것， 권위적안 것에
캡하게 됨으로써 머리를 숙이게 되는， 즉 뽑敬의 念을 지니게 되는 것，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偉大한 것의 存在야말로 대단히 意味있는 일이요 중:요한 얼이라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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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것이 지금 일본의 敎育現場에는 굉장히 缺如되어 있는 것은 아닐런지.
2. 家處의 敎育的 機能의 喪失을 말할 수 있겠다.
‘시 쓰께 ’ 〈獲)는 일본교육의 方法을 나타내는 原理的 擺念이 다. 그러 나， 최근에는 이 ‘시
쓰께’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자주 신문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다. 이 사실은， 그간 대부분
의 家處이 최저의 경제생활로 쫓기어， 그리고 그후에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된
결과로서， 이번에는 더욱 더 여유있는 生活을 追求하게 되어， 그것이 가정생활을 휘생시켜
가면서 아버지 또는 부모(부부)가 서로 서로 많은 시간을 職場에 바치게 되고， 결국 家@줄
敎育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었을까? ‘열쇠 어린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한 가
지 사질만 하더라도， 어린아들로서는 따뭇한 家鷹生活을 맛볼 수 없게 되었다는 현대 일본
의 가정의 斷面을 노정시키고 있는 것 갚이만 여겨진다.
3. 熾烈한 受驗戰爭의 惡?홉還을 플 수 있겠다.
‘직함’이라든가 學歷을 중히 여기는 사고 방식은 자연히 名門校， 명문대학，流大學志
I며이 라는 社會風懶를 낳고， 그것이 치열한 수험전쟁의 원언이 되고 있다. 據備校가 번창하
고 었고 ‘亂웰時代’라는 말 역시 그 一端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學力偏差， ‘와거 리 ’ (輪切)， ‘아시 기 리 ’ (足切) 등의 말 역 시 學力으로써 언간을 評價하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어니와， 그것이 j、生을 좌우하는 것이니만큼 受驗準備는 인간 형성과는
관계없이 더욱 더 그 치열함을 더 하고 있다는 것이 實情이다. 그러묘로， 우리나라 정부가
작년 여름， 敎育華命을 단행했을 때， 그들이 쫓뿔의 눈초리로‘ 이 사실을 지켜 보는냥 느껴
진 것도 우리가 아니라고 하겠다.
그러면 日本의 敎育問題에 대한 解決策은 무엇。1겠는가?
이것은 일본의 경우에만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여태까지 채택해 온 敎育測
定 및 敎育評價의 方式에 대해서 마땅히 -大反省이 있어야 되리라는 것이다. rox式뾰候
群暴發」을 걱정하는 記事도 눈에 띄거니와， 퀴즈式의 단편적 지식만이 아니라， 보다 깊이
本質的으로 사물을 보게 하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自己形成을 하겠끔 하는 일이 요망될 줄
로 안다.
그려기 위해서는， 歷史的 自我覺醒의 敎育이 행하여져야 할 것이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도 있듯이， 우선 무엇보다도 먼저 각자가 ‘나란 무엇인가’에 관해
서 어랄 째부터 自問自答하도록 교육해야 되리라고 본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 각자가 自
己의 生홉에 대해 서 具體的이며 심 각하게 그리고 本質的으로 꾸준히 追求해 가고 深化시 켜
가도록 가료칠 펠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는 가운데에 자기자신의 個性이라든가 特質에
눈 뜨게 되고， 또한 그 特性을 살럴 수 있는 A生設計圖도 그리겠끔 유도하는 것아 소중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각자가 자기 年令따라 亨受하는 敎育的 機會
(국민학교로부터 대학 및 대학원 그 밖의 형식에 의한 교육적 기회카지 포함시켜셔)가 자기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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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灌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意味흘 지니는가가 분명하게 파악될 것으로서， 그러니만
큼 그때마다 자기에게 부여된 교육적 기회를 소중헤 여기게도 될 것이며， 또한 그와같은
敎育的 機會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서 충분히 살려보려고 하는 自己努力도 있으리 라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A閒形成의 論理’에 대한 바른 理解(數養)가 요망된다.
피교육자인 청소년들 자신이， 다른 지식 못지 않게， 아니 다른 지식보다도 앞서서 우선
몸에 지녀야 될 것은 ‘A間形成의 論理’라고 하리라. 단적으로 말해서， 이제부터의 학생
은， 말하자면 널리 모든 피교육자는 敎育學에 대한敎養을몸에 지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
한다. 여 태까지는 敎育學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에게만 소용이 되는 學問으로만 여 겨 져
왔으나， 실은 敎育學은 교육자만이 알고 있어 서는 敎育的 效果는 적 다. 학부모를 비릇해 서
모든 成A들이 敎養으로서 폼에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것이며((父母學»(金盧聊， 1970) 이 라는 견
지에서)， 또 하냐는 그들보다도 더 한총 젊은 年令層언 청소년들이 그 좁少年期에 있어서
피교육자의 一員으로서 각자가 自己形成의 意味와 理念 및 方法을 알고 있어야 되리라고
보는 것이다. 이럴때 바로소 교사에 의한 敎育的 意圖도 여태까지와 같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能動的이며 적극적인 입장에서 理解케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自己形成에 있어
서 교육적 의미와 效果가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筆者는 敎育學을 받아 드리
는 對象範圍의 購大， 즉 피교육자는 마땅히 교육을 받게 되는 당초부터 피교육자의 입 장에
있다고는 하나 敎育學에 대한 敎養을 몸에 지니도록 요망하고， 크게 勳雙해야 되리라고
본다.
끝으로， 또 하나는 ‘敎育古典의 歡魔’ 에 관해 서 아 다.
日本은 세계에도 널리 알려진 出版國의 하나이며 讀書熱이 대단히 높다는 것으로도 定評
아 있다. 그런데도 ‘敎育古典의 勳魔’이라는 한 項目을 첨가한 까닭은， 日本의 敎育學界에
한정시켜 보아도 여태까지 刊行된 교육학 관계 서적은 歐美偏重이 현저하며， 당연한 일이
라고는 하지만， 東洋의 敎育古典輕視가 우려되기 째문이다.
말할나위도 없이， 東西文化·思想의 特質을 圖式的으로 固定親;씀化시키는 것은 오해블
불러 일으키기 쉬운 일이거니와， 그렇더 라도 東洋思想이 自古로 倫理的 • 歷史的 眼目의 培
養上 대단혀 有效하였다는 것도 또한 사실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東西敎育古典에 대한 교육자플의 專門歡養上에 있어서의 均衝의 喪失現象은 극
단척 으로 말하면 그플로부터 배운 사람들로 하여 금， 때로 ‘義’ 보다도 ‘利’ 에 로 달리는 碩
向야 생기게 할런지도 모른다. 아시아j、은 日本A의 ‘信義性’에 대해서 비상한 관섬을 가
지고 注視하고 있다. 일본언을 가리켜 ‘이코노믹 애니멀’이라고 하는 그 말의 質義는 별개
로 치더라도， 예려하며 투철한 歷史的 眼目과 ‘義理’의 정신이 東洋古典을 통해서 크게 배
양된다는 사질을 看過해서는 얀되리라고 본다. 생각컨대 文化現象으로서 교육적 자양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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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에 있어서 그와같은 아시아的 精神몇素의 大量缺鎭으로 인한 偏食1煩向은 제빨리 是正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와 마찬가지로， 現代日本의 敎育學昭究에 있어서의 아시아 地域
昭究에 관한 地位의 줬勢에 관해서도 크게 反省의 餘地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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